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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누구 탓인가?                                   16-07-30

빈곤은 어느 나라든지 존재하고 정부나 사회 체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신일 경우에 연 수입 $11,139이하, 내명의 가족이 있는 가구는 연수입이 $22,314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빈곤 층에 속하는 성인 인구는 4,9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빈곤 비율로 치면  15.9%의 미국 인구가 빈곤층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로스 안젤레스에서는 노숙자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성인은 평생 최소 1년  이상 빈곤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60%라고 했습니다.  640만 명의 미국인은 1년에  하루 이상 기아현상을 경험한다고 한  조사 통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만 명 내지 80만 명이  노숙을 하고 250만 명 내지 350만 명이 1년 중 한번은 노숙을 하는 처지에 처한다고 합니다. 

가난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의 빈곤층 가구 수입은 러시아에서는 중간  층의 가구 수입이라고 합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하루 종일 명상하는 심취 종교인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가난한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인구를 돕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복지 현금을 주는 제도를 193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금 지불은 복지 수혜자들을 더욱 게으르게 만든다는 비난이 강해져서 그런 정책은 1996년에 중단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 가정 (AFDC) 복지 정책은 그 정책이 중단된 1996년  당시에 주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Mississippi)주에서는 수혜 가구당 1년에 $1,416를 지급했고 뉴욕 주에서는 수혜 가구당 $6,780를 지급했었습니다. 이런 현금 지급 정책도 빈곤층 가구가 빈곤을 탈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난을 인종별로 분류해보면 백인은 10명 중의 한 명, 흑인은 네 먕중의 한 명, 히스패닉 인종은 5명 중의 한 명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흑인 가구의 평균 연수입은 백인 가구의 62.8%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의 미래지향 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 인구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인 반면 유럽인구는 겨우 40%만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누구 탓일까요. 물론런 상당수가 마약과 알코홀에 중독된 탓에 가난에 빠지게 된다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을 주로 가르치는 제가 대학원 생들에게 질문해봤습니다.  노숙자들 중에서  왜 동양인은 보기 힘들거나 극소수 인가? 동양인들이라고 게으른 사람이 없단말인가? 동양인이라고 알코홀이나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들로부터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 통계도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동양인들이라고 해도 알코홀, 도박, 마약에 손대는 사람의  비율도 타 인종에 비할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 동양인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볼 때 제 개인의 견해는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형제자매 또는 부모 자녀 간 및 근친 관계인이 노숙자가 된다면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동양인은 힘을 합쳐서 서로 도우려는 성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뚜렷한 긍정적인 이유는 한국인을 위시하여 동양인은 역시 근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끝
